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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 의 탄력성과 외상후 스트 스장애의 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해 직 경찰 을 상으로 온․오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성 사

건을 경험한 이 있다고 보고한 556명의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1.0 로그램과 SPSS

PROCESS(v3.5)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 고, 간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

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후 스트 스장애는 탄력성, 조직지원인

식, 일의 의미와 모두 부 상 을 보 고,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간에는 모두 유

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둘째, 탄력성과 외상후 스트 스장애의 계에서 일의 의미

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탄력성과 외상후 스트 스장애의 계에서 조직

지원인식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탄력성과 외상후 스트 스장애의 계에

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이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경찰 의 PTSD에 한 상담 함의와 후속 연구 방향에 해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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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지 (2019)의 숭실 학교 석사학 논문 ‘직무상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경찰 의 탄력성과 외

상 후 스트 스 장애의 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지도교수 박승민)’를 바탕으로, 추가자료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된 것임.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차세 연구 로젝트 지원을 받았음.

†교신 자 : 박승민, 숭실 학교 기독교학과 상담심리 공,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 02-828-7199, E-mail : subiya99@ssu.ac.kr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1794 -

경찰의 기본 책무는 범죄와 각종 험으로

부터 국민의 안 과 사회 질서를 확보하는 것

이다(경찰청, 2020). 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경찰 은 정작 자신의 안 이 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생명의 이나 심각한

신체 상해의 험을 느낄 만큼 개인에게 충

격을 주는 사건을 외상성 사건(traumatic event)

이라고 한다(APA, 2013). 외상성 사건을 경험

하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 심리 상처, 즉

외상(trauma)이 남게 되는데 심하면 과거에 일

어났던 사건의 충격 인 경험이 재의 삶에

지속해서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에서 발간한「정신질환의 진단 통계

편람 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5)」에는 외상 이후

에 다양한 심리 부 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

우를 ‘외상후 스트 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고 명명하며 정신장애

로 분류하고 있다(APA, 2013). 재 DSM-5는

PTSD로 진단하기 한 제 조건으로 “(1) 외

상성 사건을 직 경험, (2) 외상성 사건이 다

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

(3) 외상성 사건이 가족, 가까운 친척 는 친

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됨, (4) 외상성 사건

의 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한 반복 이거

나 지나친 노출의 경험( , 아동 학 의 세부

사항에 반복 으로 노출된 경찰 등)”과 같

은 네 가지 경험 방식 에서 한 가지( 는

그 이상)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하게 기재하

다(APA, 2015: 290). 기존의 DSM-Ⅳ와 비교

했을 때 DSM-5에서는 직업과 련하여 간

으로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를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방․진압․수사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통의 단속과 해 방지

등을 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국가경찰

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 에 한 법률,

2021). 이 과정에서 경찰 은 외상성 사건을

직․간 으로 경험할 수 있다. 를 들어

각종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직 으로 신체

상해를 입거나 생명의 을 느낄 수도

있고, 친한 동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으며, 범죄 가해자 는

피해자와 면하여 오스러운 사건의 내용을

청취하면서 간 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러한 경험은 모두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DSM-5에 기술된 외상성 사건의 경험 기 을

충족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 의 정신건강

과 련된 주요 화제 하나가 바로 PTSD이

다(이지 , 임재호, 서수연, 2017). 2012년 국

경찰 을 상으로 한 경찰청 조사 결과, 응

답자의 37.2%가 PTSD 고 험군에 속하 다

(고 선, 2012). 이러한 실에 직면하여 국가

는 2012년 8월에 ‘경찰공무원 보건안 복

지 기본법’을 제정․시행하여 경찰 의 정신

건강을 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

며, 경찰 조직은 2014년부터 PTSD에 한 체

계 인 리를 해 마음동행센터를 운 하고

있다(경찰청, 2018년 9월 18일). 경찰 직무 특

성상 불가피하게 외상성 사건에 노출될 수 있

다는 은 경찰 에게 PTSD 발병 소지가 높

음을 시사한다. 경찰 을 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PTSD 발생률은 약 8.9-41.1%로

(권용철, 2012; 김자혜, 김정규, 2013; 신성원,

2012; Lee, Kim, Won, & Roh, 2016), 일반인의

경우 역학 조사 결과 평생 유병률이 1.5-4.7%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2017; 은헌정, 이

선미, 김태형, 200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경찰 의 PTSD 발생률이 높은 수 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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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로 인한 된

향이 더 심한 PTSD를 가져올 수 있다(이옥

정, 지 환, 2010; 한보람, 김정규, 2014; Clair,

2006).

경찰 이 PTSD를 겪게 되면 자기 자신과

나아가 국민에게까지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극단 인 로 우리나라 경찰 의

자살 원인은 우울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는데(신성원, 2017), 경찰 을 상으로 한 경

험 연구를 통해 확인된 우울과 PTSD 간의

긴 한 련성을 고려하면 PTSD가 자살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남병

습, 김사라형선, 2017; 배 모, 2013). 한편 경

찰 의 PTSD는 소진(burnout)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황인희, 이 호, 2012). 정서 고

갈, 부정 이고 냉소 인 태도 등으로 나타

나는 소진 상태는 업무 생산성 하로 이어

져 결국 주민에게 한 치안 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다(신용일,

2019). 이처럼 경찰 의 PTSD는 경찰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으로도 요한 주

제로, 경찰 의 PTSD와 련된 요인을 살펴

보는 연구는 경찰 의 PTSD 증상에 한 이

해와 방, 치료 개입에 있어 요한 함의

를 지니게 된다는 에서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찰 을 상으로 한 PTSD 연구

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

인(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기 으

로 할 때, 총 57편이 이루어졌다(박경련, 2020).

이 에 PTSD 련 요인을 심으로 연구 경

향을 살펴보면, 기에는 PTSD 실태 악을

해 인구통계학 , 업무 특성과 같은 요인

들을 주로 다루었고, 이후에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나 우울, 불안 등과 같이 PTSD를 유발

하거나 증상 수 을 높이는 험요인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세경, 이동훈, 장벼

리, 천성문, 2015; 박경련, 2020). 험요인에

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결함이나 문제 등과

같은 부정 인 요소에 을 두며, 이러한

요소가 특정 정신장애를 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질병모델(disease model)의

을 취한다. 이 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들은 정신장애의 발병에 한 이해와 그

에 따른 치료 개입에 있어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하지만 같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찰 에게서 PTSD

가 나타나지는 않는 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제한 인 측면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해

외상성 사건이 경찰 에게 심리 으로 부정

인 향을 끼치지만,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심리 고통을 다루는 면에서 경찰 마다 개

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을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인차와 련된 개인

요인으로, 먼 각 개인이 갖고 있으나 개인

에 따라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강

는 정성에 주목하 다. 질병모델의 안으

로 Seligman(2002)이 제안한 정심리학 근

에 따르면, 개인의 강 이나 능력 등과 같은

정성 요소가 정신장애의 치료와 더불어

방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하다고

보고 있다. 이 을 용하면, 경찰 들이

가지고 있는 정 인 심리 요소들에 한

자기 인식과 발휘 측면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성을 잘 인식하고 발휘

하는 과정이 앞으로 맞닥뜨릴 외상성 사건 이

후의 처와 자기돌 에도 정 향을 미

치는 심리 보호기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개인차와 련된 다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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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찰 이 몸담고 있는 직무환경 요인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리사회 모형으로

PTSD를 설명한 Green, Wilson과 Lindy(1985)에

의하면,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그 사

건을 인지 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특성과 환경 맥락의 향을 받아 결과 으로

심리 응 는 부 응과 같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입장을 용하면, 경찰 이 자신이 속한 조직

에서 정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에

한 인식을 경찰 스스로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직무 수행상 외상성 사건을 필연 으

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를 잘 다루

고 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의 PTSD 가능성을 낮추는 데 향을 미치

는 정 측면의 개인 , 환경 요인을 함

께 탐구하고자 하 다. 먼 , 본 연구에서는

경찰 이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심리 고통

을 견디고 극복하여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

는 데 련되는 개인의 정 심리 특성

하나로 ‘탄력성’을 상정하 다. 그동안 경찰

을 상으로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에서

PTSD의 보호요인으로 밝 진 개인 변인에

는 탄력성, 스트 스 처방식, 심리 복지

감, 자율성 등이 있다(김세경 등, 2015; 박경

련, 2020; 이정 등, 2015). 이 탄력성은

외상성 스트 스에 노출된 많은 사람이 PTSD

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표 인

요인 하나로 그 요성이 강조되어왔다

(Friedman, Resick, & Keane, 2007; Layne, Warren,

Watson, & Shalev, 2007). PTSD의 보호요인으로

서 탄력성의 역할은 치료보다 더 요한 방

의 측면에서 상담 실제 으로 큰 요성을 지

닌다. 탄력성은 개인이 역경이나 극도의 스트

스와 같은 험 상황에서도 잘 응해 나

가는 상을 설명하기 해 사용된 개념으로

(Masten, 2001), 심리 외상을 남길 수 있는

충격 인 사건에 노출되어도 비교 안정되

고, 심리 , 신체 기능이 건강한 수 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Bonanno, 2004) 는 “삶

에서 한 변화 는 역경이나 기에 직

면했을 때 성공 으로 처할 수 있는 능력

(Luthans, 2002: 12)” 으로 정의된다. 이들 정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력성은 기본 으로 두

가지 차원, 즉 역경과 응이라는 두 가지 핵

심 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경찰 의 PTSD와 련된 선

행연구에서도 탄력성은 많은 심을 받아왔으

며, PTSD를 겪을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요인

으로 일 되게 보고되고 있다(노선미, 김은아,

2017; 임 , 박외병, 2015; Janssens, van der

Velden, Taris, & van Veldhoven, 2018; Lee et al.,

2016). 이처럼 경찰 의 PTSD에 한 탄력성

의 역할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 인

작용 기제를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비슷한 맥락에서 Vogt, King과 King(2007)

은 PTSD의 발달 경로에 한 심도 있는 이해

와 논의를 해 여러 요인 간의 인과 계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의 탄력성이

다른 변인과 어떤 계 양상을 보여 PTSD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 스 상황에서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

처를 하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처하는

가에 따라 이후 응도가 달라진다(한성열, 허

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여러 연구에서

탄력 인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거나 충격 인 사건의 부정 인 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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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고 더 한 처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심리 응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

고은, 양난미, 2016; 박은혜, 이민규, 2016; 장

경문, 2003; Agaibi, & Wilson, 2005). 이는 탄력

성이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개인으로 하여

스트 스에 압도되지 않고 한 처를 하

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Allen, 2010). 그 다면 탄력성과 인

과 계를 맺어 PTSD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응 인 처 기제가 무엇인지가 요해진

다. DSM-5에서도 PTSD 발병에 향을 미치는

외상 후 인자 부 한 처를 명시한 것

은 이를 뒷받침한다(APA, 2013).

Amirkhan(1990)은 스트 스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처방식을 크게 문제해결

심, 회피 심, 사회 지지 추구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여기서 문제해결과 회피 심의

처는 개인 내 자원을 활용하여 처하는

방식( 겸구, 김교헌,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1994)을 의미한다. 경찰 을 상으로 이 두

가지 처방식과 PTSD의 계를 살펴본 유재

두(2013)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심과 회피

심 처는 모두 PTSD에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유

사하게 김자혜와 김정규(2013)의 연구에서도

두 가지 처방식 모두 외상성 사건 경험과

PTSD 간의 계를 조 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직무상 외상성 사

건을 경험한 경찰 의 처방식에 있어 기존

의 것과는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Folkman(1997)은 문제

처와 정서 처로 구성된 Lazarus와

Folkman(1984)의 모델에 ‘의미 처

(meaning-focused coping)’를 새롭게 추가한 개

정된 처 과정 모델을 제안하 다. Folkman

(1997)은 스트 스 사건에 당면한 개인이 문제

는 정서 처방식을 취한 결

과 정 인 상태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의미

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정 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문제해결 심이나 회피 심의

처가 경찰 의 PTSD에 향을 미치지 않았

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의미

처방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Park과 Folkman

(1997)도 스트 스에 한 처로서 의미부여

(meaning-making)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특정한 스트 스 상황이나 사건에 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심리 응에 차

이가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에서 볼 때, 경찰 은 특수한

상황, 즉 일 맥락에서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

찰 이 자신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경

험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문제 상황에서의

처에 있어서도 매우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

고 경력을 쌓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기

를 원한다(Šverko, & Vizek-Vidovi , 1995). 여기

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요

성과 목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탁

진국 등, 2015). 따라서 ‘일의 의미’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한 기 이 되

며 일을 하는 방식으로서 주 인 해석에

기반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Wrzesniewski, &

Dutton, 2001). Steger, Dik과 Duffy(2012)는 일의

의미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요하고, 개

인의 성장을 진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주 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직장인을 상으로 일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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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응에 미치는 향을 밝힌 선행연구

에 따르면, 일의 의미를 자각할수록 직무 스

트 스는 감소하고, 불안이나 우울 수 이 낮

아지는 등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일

되게 확인되었다(김근호, 장지 , 김성혜,

조아로, 장원섭, 2019; 이정선, 서 석, 2014;

Allan, Dexter, Kinsey, & Parker, 2018; Chadi,

Jeworrek, & Mertins, 2016). 경찰 과 같이 고

험 공무 직업군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보호직공무원을 상으로 한 고자인

과 강경아(2015)의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를 자

각하는 수 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혜원, 유재

은, 우정희(2017)가 직업군인을 상으로 수행

한 연구에서 일의 의미와 직무 스트 스는 부

상 을 보 다. 김사라(2019)는 소방공무원

의 직무 스트 스 극복 경험에 한 사례 연

구를 통해 자신의 일에 한 보람이나 자부심

등이 직무 스트 스를 극복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지 까지 열거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일의 의미가 경찰

의 PTSD에 부 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

한다. 한 앞서 Folkman(1997), Park과 Folkman

(1997)이 주장한 개인 차원의 처방식으로

서의 의미부여 과정을 경찰 의 외상후 스트

스 상황에 입해 볼 때, 일의 의미는 경찰

이 취할 수 있는 응 인 처방식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로 인한 외상성 사건의 경

험에도 불구하고 경찰 이 자신의 일에 정

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일에서 의

미를 경험하는 것은, 결과 으로 정 정서의

유발과 같은 응 인 심리 작용을 활성화시

키기 때문에 스트 스에 한 효과 인 처

라 할 수 있다(Folkman, 1997). 이처럼 경찰

의 PTSD에 한 응 인 처 기제로서 일

의 의미는 탄력성과 PTSD 간의 계를 매개

할 것으로 상되나, 탄력성이 일의 의미에

직 인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입증

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박은

혜와 이민규(2016)의 연구에서 탄력성은 정

변경, 정 재평가 등과 같은 인지

처에 유의한 정 향을, 김고은과 양

난미(2016)의 연구에서는 탄력성이 삶의 의미

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탄력성이 일의 의미에도 정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간 으로 확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 까지의 내용을 토

로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 역할을 논리 으로 연결해 보면, 탄력성

은 일로 인한 부정 인 경험 속에서도 자신의

일이 지닌 정 인 의미를 찾도록 진하며,

일의 의미를 자각할수록 PTSD 증상 수 은

낮아질 것이라 측할 수 있다.

한편 지 까지 살펴본 개인 차원의 처

외에, 환경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

고 이를 활용하는 처방식도 개인이 극심한

스트 스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처의 한

형태( 겸구 등, 1994; Amirkhan, 1990)로서

요하다. 앞서 Amirkhan(1990)의 연구에서도 입

증되었듯이, 사회 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

에 있어서 그리고 PTSD의 발병과정에도 큰

향을 미치는 표 인 환경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PA, 2013; Herrman, Saxena, &

Moodie, 2005). 사회 지지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맥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극심한 스트 스 상황에서도 외부

로부터 도움과 지지가 제공되면 스트 스로

인한 심리 고통의 경험은 어들고 상황에

하게 처하게 된다. 개인은 발달과정 속

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역사회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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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과 계를 맺음으로써 사회 연결

망을 형성해 나가는데, 조직 구성원으로서 직

장인에게 조직은 하나의 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 의 경우 특수한

상황, 즉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다는 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살펴본 가족, 친구 등에 을

둔 사회 지지가 아닌 조직의 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로, 박경련(2020)은 경찰 의 트라우마에

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

련 외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조직과 련된

요인에 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 차원에

서의 지지원을 조직으로 구체화하여 PTSD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지원인식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조직

구성원의 헌신을 얼마나 소 하게 여기고

있으며, 안녕에는 어느 정도 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조직원의 인식을 의미한다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하여 수행된 558개

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직무 만족도, 직무 효능감 등과는 정 상

을, 소진이나 직무 스트 스와는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urtessis et al., 2017).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외상을 경험한 장병들의

심리 어려움과 회복요인에 한 연구를 수

행한 장재 과 이기학(2013)은 사후 조사 과정

에서 군으로부터 히 보호받거나 우받지

못했다고 느낀 경험이 장병들에게는 이차 인

외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부찬주와

조윤오(2018)의 연구에서는 PTSD 고 험군에

해당하는 경찰 자살 생각이 있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조직지원인식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경찰 을 상으

로 한 Clark, Distelrath, Vaquera, Winterich와

DeZolt(2015)의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은 직무

스트 스와 부 상 을 보 다. 이러한 결과

들은 조직지원인식이 PTSD에 부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탄력성과 조직

지원인식 간의 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부

재하나, 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를 더

잘 지각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들(김에

스더, 김정규, 2019; 김희 , 정 교, 2016;

손은일, 송정수, 2012; 안보배, 박세 , 2014;

Hirai et al., 2020)과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탄력성이 외상후 스트 스에 한 응

인 처 기제를 진하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을 토 로 탄력성이 조직지원인식에도 정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해 볼 수 있다. 지

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탄력성 수 이

높은 경찰 은 힘든 업무 상황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하여 조직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

는 외부 자원이라고 더 잘 인식하게 되며, 이

러한 경향으로 인해 PTSD 증상 수 은 낮아

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과 일

의 의미 간의 계를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상정하고, 경험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

다. 김근호 등(2019)이 수행한 일의 의미에

한 국내․외 연구 동향 조사에서, 일의 의

미와 련된 여러 변인 조직지원인식이 일

의 의미에 선행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일의 의미의 근원에 해 개념

으로 설명한 Rosso, Dekas와 Wrzesniewski(2010)

는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고 유 감을 형성하

는 것이 일에서 의미를 경험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서아림, 정 슬,

손 우(2018)는 조직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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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이라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업무에 한

정체성 수 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일의 의

미에 정 향을 미쳐 결국 일의 의미 수

도 높아지는 것을 경험 으로 확인하 다. 그

리고 이들은 일의 의미 수 을 향상하는 것과

련해서 조직이 조직원에게 실질 인 지지를

보여주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하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토 로 조직

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일의 의미 수 도 높아

질 것이라 측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경찰 의 탄

력성과 PTSD 간의 계에서 일의 의미와 조

직지원인식이 각각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

지만, 이들 간의 계를 직 으로 밝힌 선

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경찰 이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이후 심리

고통에 응하기 해 발휘하는 개인 능

력인 탄력성이 PTSD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

서, 응 인 처 기제로서 개인 요인인

일의 의미와 환경 요인인 조직지원인식이

각각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조직지원인식이 일의 의

미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

구 결과(김근호 등, 2019)를 토 로, 탄력성이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를 순차 으로 경유

하여 PTSD 증상에 향을 미치는지 포 으

로 확인하기 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이에 따른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경

험한 경찰 의 PTSD 증상의 실태는 어떠한

가? 둘째,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PTSD 간의 계는 어떠한가? 셋째, 탄력성이

PTSD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일의 의미가

매개하는가? 넷째, 탄력성이 PTSD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조직지원인식이 매개하는가?

다섯째, 탄력성이 PTSD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순차 으로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자료수집 차

본 연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 경찰 을 상으로 온라인과 오 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온라인의 경우 국을

상으로 하 고, 오 라인은 서울, 구, 인

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남, 경북, 경남

지역 경찰 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 경찰

을 상으로 조사하 다. 설문 기간은 2018년

7월 26일부터 2018년 9월 5일까지 총 6주이

며, 연구의 목 과 연구 참여에 한 동의 안

내, 비 보장 등에 해 안내하고 자료 활용

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하여 설문이 실시되었

다. 설문지는 총 715부를 배부하고 591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2.7%). 회수된 591부

(1) 외상성 사건의 경험을 제로 하는 DSM-5

의 진단기 을 고려하여(APA, 2013)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

답한 21명, (2) 한 번호로 응답하거나 측정 변

인 항목에서 결측치가 있는 14명의 설문지는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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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최종

으로 총 556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

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453명(81.6%), 여성이

102명(18.4%)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38.45세

(표 편차=8.28) 으며, 재까지 경찰 으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1.63년(표 편차=8.52)

이었다.

측정 도구

직무상 외상성 사건 목록

연구 참여자들의 직무상 외상성 사건의 경

험, 즉 경찰 이 직무수행 도 경험했던 외

상성 사건의 종류, 빈도 그리고 외상성 사건

을 경험한 방식 등을 알아보기 하여 권용철

(2012)의 경찰 직무사건 목록을 연구자가 확

하여 사용하 다. 이 목록은 신성원(2006)과

이옥정(2010)이 Thomas-Riddle(1999)의 목록을

한국 경찰 실정에 맞게 각각 한 로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권용철(2012)이 다시 수정, 보완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권용철(2012)의 경

찰 직무사건 목록의 30개 문항에 2개 문항

을 추가하여 총 32개 문항으로 ‘직무상 외상

성 사건 목록’을 구성하 다. 시 문항으로

는 “본인이 근무 흉기에 의해 부상을 경

험”, “근무 동료 경찰 의 사망 장 목

격”, “동료 경찰 의 자살 사실 청취” 등이

있다.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최근 사회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무 시민 등으로부터

신체 폭행을 당한 경험” 1개 문항과 DSM-5

의 진단기 을 고려하여 “범죄 사건의 오스

러운 세부 내용 청취” 문항 1개이다. 이 목록

은 외상성 사건의 경험 유형을 직 경험, 목

격, 청취로 구분하며, 직 경험 11개 문항,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n=555)

남성 453 81.6

여성 102 18.4

결혼상태

(n=551)

미혼 182 33.0

기혼 365 66.2

이혼 4 0.8

학력

(n=551)

고등학교 졸업 110 20.0

문 졸업 72 13.1

학교 졸업 336 61.0

학원 졸업

이상
21 3.8

기타 12 2.1

계

(n=550)

순경 117 21.3

경장 113 20.5

경사 143 26.0

경 154 28.0

경감 이상 22 4.0

기타 1 0.2

근무 서

(n=552)

출소 97 17.6

지구 68 12.3

경찰서 303 54.9

지방청 72 13.0

기타 12 2.2

기능

(n=555)

생활안 209 37.7

수사 82 14.8

형사 31 5.6

과학수사 18 3.2

교통 47 8.5

기타 168 30.2

상담경험

(n=554)
있다 35 6.3

주. N=556.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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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 13개 문항, 청취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개 사건 목록에 해 연구 참여자

는 사건별로 경험 유무를 표시하며, 경험한

이 있다고 표시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를 합

하여 직무상 외상성 사건 종류의 경험 빈도를

측정하 다. 개수의 총합이 클수록 직무상 경

험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탄력성

연구 참여자들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하

여 김주환(2011)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검사-53(Korean Resilience Quotient-53: KRQ-53)

을 권혜림과 주재진(2017)이 경찰 에게 합

하도록 수정하고 타당화한 ‘경찰공무원 회복

탄력성 지표’를 사용하 다. 이 지표는 총 32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 요인으로

는 자기조 능력 10개 문항, 인 계능력 9

개 문항, 정 인 태도 13개 문항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이

다. 하 요인별 시 문항으로, 자기조 능력

은 “어려운 일이 닥친 경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 인 계능력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

도”, 정 인 태도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

게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 등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각 문항에 하여 5 리커트 척도

(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평정하며, 총 이 높을수록 탄력성 수 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20 에서 50 에 이르는

경찰 을 상으로 측정한 권혜림과 주재진

(2017)의 연구에서 모든 하 요인의 Cronbach’s

α는 .84 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조직지원인식

연구 참여자들의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하기

하여 정 선, 양 철, 박동건(2013)이 한 로

번안한 ‘단축형 조직지원인식 설문지(Shortened

version of the 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POS)’를 사용하 다. 이는 Eisenberger

등(1986)이 개발한 조직지원인식 설문지(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POS) 문항

Eisenberger, Fasolo와 Daivs-LaMastro(1990)가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들로 선별한 것

이다. 이 설문지는 총 9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이며, 연구 참

여자는 각 문항에 하여 7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7 : 매우 그 다)로

평정한다. 시 문항으로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

다.”, “우리 회사는 나의 복지에 진정으로

심이 있다.” 등이 있다. 총 이 높을수록

조직원이 조직을 지지 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선 등(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

으로 나타났다. 경찰 을 상으로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정우열과 이수창(2016)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다.

일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의 일의 의미를 측정하기

하여 Steger 등(2012)이 개발한 일의 의미 척도

(The Work and Meaning Inventory: WAMI)를 최

환규와 이정미(2017)가 한 로 번안하고 타당

화한 ‘한국 일의 의미 척도(Korean version of

Working as Meaning Inventory: K-WAMI)’를 사

용하 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 단일요인

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이며, 연

구 참여자는 각 문항에 하여 5 리커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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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 아니다, 5 : 매우 그 다)로 평

정한다. 시 문항으로는 “나는 의미 있는 일

(직업)을 찾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개인 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정 인 변화를 일으킨다

는 것을 안다.” 등이 있다. 총 이 높을수록

자신의 일이 지닌 의미를 자각하는 수 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최환규와 이정미(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92로 나타났다.

PTSD

연구 참여자들의 PTSD 증상 수 을 측정하

기 하여 Weathers 등(2013)이 개발한 외상후

스트 스장애 체크리스트-5(PTSD Checklist-5:

PCL-5)를 김종원 등(2017)이 한 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 외상후 스트 스장애 체크

리스트-5(Korean version of PTSD Checklist-5:

PCL-5-K)’를 사용하 다. PCL-5-K는 DSM-5의

진단기 에 해당하는 침습 증상(진단기 B)

5개 문항(번호 1-5), 지속 인 회피(진단기

C) 2개 문항(번호 6-7), 인지와 감정의 부정

변화(진단기 D) 7개 문항(번호 8-14),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진단기 E) 6개 문항

(번호 15-20)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

식 측정 도구이다. 시 문항으로는 “그 스트

스 경험에 한 불쾌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

은 기억이 반복 으로 떠오릅니까?”, “그 스트

스 경험과 련된 기억이나 생각 는 감정

을 피하십니까?” 등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직무수행 경험했던 사건들 에서 가장 고

통스러운 사건을 떠올리며 지난 한 달 동안

과거 스트 스(직무상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경험이 일으킨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

러웠는지를 0 부터 4 의 리커트 척도(0 :

아님, 4 : 아주)로 평정한다. 총 이 높을수록

PTSD 증상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종원 등(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경찰

을 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한 이지 등(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이었다.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종속 변

인인 PTSD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그 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변인으로 ‘나

이’,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이하 사건

개수)’, ‘외상성 사건의 경험 유형(이하 경험

유형)’을 설정하 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찰

이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PTSD

증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련,

2020; Sherwood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실 으로 연구 참여자가 지 까지 경험

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그 충격 정도를

악하기 어려운 을 감안하여 안 으로, 먼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외상성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할 잠재 가능성이 높다는 에서

‘나이’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노선미,

김은아, 2017; 양경미, 오창홍, 박정환, 2015).

다음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할 당시까지의 외

상성 사건 종류의 실제 경험 빈도를 고려하고

자 ‘사건 개수’를(권용철, 유성은, 2013; 이옥

정, 지 환, 2010; 한보람, 김정규, 2014), 마지

막으로 경찰 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상성 사

건을 경험하면서 외상의 충격이 될 수 있

다는 을 고려하여 ‘경험 유형’을 통제 변인

으로 설정하 다(김자혜, 김정규, 2013; 양경미

등, 2015).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1804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DSM-5의 진단

기 에 부합되지 않은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료와 주

요 변인을 측정하는 항목에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556명의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1.0 로그램과 SPSS PROCESS

(v3.5)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연

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등을 살펴보

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한 변인들

의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 등을 확인하

기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내 일 성

을 알아보기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변인들 간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

Pearson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PROCESS(v3.5) macro 모델 6번을 이용하 고,

간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하 다.

결 과

직무상 외상성 사건 경험

연구 참여자가 직무와 련하여 경험한 외

상성 사건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되어

구분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체(총 32개) 15.51 6.75 1 32

직 경험(11개) 4.64 2.55 1 11

목격(13개) 6.07 2.49 1 13

청취(8개) 5.65 2.15 1 8

주. N=556.

표 2. 직무상 외상성 사건 경험의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명) 비율(%)

직 경험+목격+청취 모두 경험한 경우 482 86.6

직 경험+목격 경험 18 3.2

직 경험+청취 경험 2 0.4

목격+청취 경험 36 6.5

직 경험만 한 경우 4 0.7

목격만 경험한 경우 12 2.2

청취만 경험한 경우 2 0.4

주. N=556.

표 3. 직무상 외상성 사건의 경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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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 들은 총 32개

의 외상성 사건의 종류 에서 평균 15.51개

(표 편차=6.75)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

의 부분에 해당하는 482명(86.6%)이 직

경험, 목격, 청취의 형태로 외상성 사건을 경

험한 이 있다고 보고하 다.

DSM-5의 진단기 에 의한 PTSD 증상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 들이 설문에 응답

한 시 으로부터 지난 1개월 동안 경험한

DSM-5의 진단기 에 해당하는 PTSD 증상별

고통 수 에 한 빈도를 표 4에 제시하 다.

참여자의 50% 이상이 지난 한 달 동안 체

20개 증상 4개 증상, 즉 “직무상 외상성

사건의 반복 , 불수의 이고, 침습 인 고통

스러운 기억”,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

거나 닮은 내부 는 외부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극심하거나 장기 인 심리 고

통”, “직무상 외상성 사건에 한 는

한 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는

PTSD 증상 아님 약간 보통 많이 아주

B 외상성 사건의 반복 , 불수의 이고, 침습 인 고통스러운 기억 197 157 123 62 17

외상성 사건과 련되는 반복 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 358 92 83 18 5

외상성 사건이 재생되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해리성 반응 331 102 83 30 10

외상성 사건과 련된 단서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강렬한 심리 고통 157 129 104 104 62

외상성 사건과 련된 단서에 한 뚜렷한 생리 반응 308 115 81 44 8

C 외상성 사건과 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 220 126 114 65 30

외상성 사건과 련된 고통스러운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상황 회피 269 129 100 43 15

외상성 사건의 요한 부분을 기억하기 어려움 374 92 70 15 5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혹은 세상에 한 매우 부정 인 신념 326 87 96 37 10

외상성 사건에 한 경험 등에 하여 자신 는 다른 사람을 비난 396 75 61 22 2

D 공포, 오, 분노, 죄책감, 수치심 같은 매우 부정 인 감정 상태 326 107 76 38 9

주요 활동에 해 하게 하된 흥미 는 참여 379 98 51 19 9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396 90 50 17 3

정 인 감정을 경험하기 어려움 408 78 48 20 2

E 과민 행동, 분노 폭발 는 공격 인 행동 399 86 51 14 6

무모하거나 자기 괴 행동 423 70 50 11 2

조 도 방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변을 감시하거나 혹은 경계 289 142 78 40 7

과장된 놀람 반응 332 132 66 19 7

집 력의 문제 349 129 57 17 4

수면 교란 350 100 70 27 9

주. N=556.

표 4. DSM-5의 진단기 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PTSD 증상 경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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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회피”, “직무상 외상성 사건에 한

는 한 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암시

( , 사람, 장소, 화, 행동, 사물, 상황)를 회

피”하려는 것으로 인해 ‘약간’ 이상의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하 다. 이 에서 특히

“극심한 심리 고통” 증상에 해서는 참여

자의 29.9%가, “외상성 사건에 한 기억, 생

각 는 감정을 회피”하는 증상에 해서는

참여자의 16.9%가 ‘많이’ 수 이상으로 고통

스럽다고 보고하 다. 한편 “외상성 사건과

련해서 자신 는 다른 사람을 비난”, “다

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 정 인 감정을 경험하기 어려움”,

“공격성으로 표 되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 폭

발”, “무모하거나 자기 괴 인 행동”과 같

은 5가지 증상에 해서는 참여자의 71% 정

도가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았

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김종원 등(2017)이

제시한 PTSD 단 (37 )을 근거로 하 을

때, 본 연구의 참여자 에서 55명(9.9%)이

PTSD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술통계 상 계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변인들 간의 상

계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 기술통

계분석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값 .12에서 1.27까지 분포하여 연구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탄력성은 조직지원인식

(r=.29, p<.01), 일의 의미(r=.58, p<.01)와는 유

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 변인인 PTSD와는 유의한 부 상 을

나이 사건 개수 경험 유형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PTSD

나이 -

사건 개수 .47** -

경험 유형 .26** .58** -

탄력성 -.03 .03 .02 -

조직지원인식 .10* -.04 -.09* .29** -

일의 의미 -.02 -.03 -.07 .58** .51** -

PTSD .17** .37** .15** -.20** -.19** -.24** -

평균 38.44 15.51 - 3.43 3.82 3.50 0.72

표 편차 8.28 6.75 - 0.46 0.95 0.68 0.74

왜도 0.33 -0.12 - -0.34 -0.24 -0.16 1.27

첨도 -0.80 -0.66 - 0.89 0.86 0.22 1.22

주. ‘경험 유형’은 범주형 변인(직 경험+목격+청취 3가지 방식으로 외상성 사건에 노출: 1, 그 외: 0);
*p<.05, **p<.01.

표 5. 기술통계량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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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r=-.20, p<.01). 조직지원인식은 일의

의미와는 정 상 을(r=.51, p<.01), PTSD와

는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

p<.01). 일의 의미는 PTSD와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r=-.24, p<.01). 그리고 종속 변인

인 PTSD와 통제 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우선 다 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하여

PTSD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

들의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1.33에

서 1.89까지 분포하여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5

의 상 분석 결과와 여러 선행연구에 근거하

여 PTSD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나

이’, ‘사건 개수’, ‘경험 유형’을 매개효과 분

석 시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향력을 통제

하 다.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

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변인 간 상 인

향력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첫째,

탄력성은 PTSD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 p<.001). 둘째, 탄력

성은 조직지원인식에 유의한 정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 p<.001). 셋째,

탄력성과 조직지원인식은 모두 일의 의미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47, p<.001; β=.37, p<.001). 마지막으로

탄력성과 매개 변인인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

미가 PTSD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탄

력성과 일의 의미는 PTSD에 모두 유의한 부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β t F R2

1 PTSD 탄력성 -.34 .06 -.21 -5.56*** 32.90*** .19

2 조직지원인식 탄력성 .62 .08 .30 7.55*** 18.98*** .12

3 일의 의미
조직지원인식 .26 .02 .37 11.29***

98.65*** .47
탄력성 .69 .04 .47 14.58***

4 PTSD

일의 의미 -.13 .05 -.12 -2.42*

25.34*** .21조직지원인식 -.06 .03 -.08 -1.94

탄력성 -.18 .07 -.11 -2.42*

주. *p<.05, ***p<.001.

표 6.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주. 모든 회귀계수는 표 화된 회귀계수, 호 안은

매개 변인을 통제했을 때의 표 화 회귀계수; 실선

은 유의한 경로, 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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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으나(β=-.11, p<.05; β=-.12,

p<.05), 조직지원인식이 PTSD에 미치는 향

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력

성이 PTSD에 미치는 향(β=.-21, p<.001)보

다 매개 변인인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추가되었을 때 탄력성이 PTSD에 미치는 향

(β=.-11, p<.05)이 감소하여,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

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해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 다. 첫째, 탄력성이 조직지원

인식을 거쳐 PTSD로 가는 경로의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어 간 효과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탄력성이 일의 의

미를 거쳐 PTSD로 가는 경로의 95%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 효과가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탄력성이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를 순차 으로 거쳐

PTSD로 가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

함되지 않아 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일

의 의미의 단순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과 일

의 의미의 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탄력성은 PTSD에 직 으로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8, 95% Biased-corrected CI=-.3294∼-.0342).

논 의

본 연구는 경찰 의 탄력성이 어떠한 심리

기제를 통해 PTSD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여 경찰 의 PTSD에 한 이해를 돕고

효과 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

다. 이를 해 선행연구를 토 로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

가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

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 에서 PTSD로 진

단 가능한 경찰 의 비율은 9.9%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미

국 경찰 과학수사 의 PTSD 증상을 측정한

연구에서 나타난 9.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Rosansky, Cook, Rosenberg, & Sprague, 2019). 반

면 우리나라 경찰 을 상으로 한 이지 등

경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효과 크기 SE 하한값 상한값

직 효과(탄력성 → PTSD*) -.18 .07 -.3294 -.0342

탄력성 → 조직지원인식 → PTSD -.04 .02 -.0940 .0045

탄력성 → 일의 의미 → PTSD* -.09 .04 -.1888 -.0012

탄력성 → 조직지원인식 → 일의 의미 → PTSD* -.02 .01 -.0523 -.0003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번; *유의한 경로.

표 7.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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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의 연구에서는 참여자 PTSD로 진단

가능한 비율이 17.3%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

율 산출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김종원 등

(2017)이 제안한 37 을, 이지 등(2017)은 33

을 단 으로 용함에 따른 차이로 보인

다. 이외 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DSM-Ⅳ

의 진단기 에 근거하여 제작된 한국 사건

충격척도 수정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을 사용하여 PTSD

증상을 측정하 고, 일부는 한국어로 번안

된 외상후 스트 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를 사용하 다. 이 도구들

은 PTSD의 핵심 증상을 ‘침투’, ‘회피’, ‘과각

성’ 등 3개의 기 에 따라 측정하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PCL-5-K는 최근 개정된

진단기 을 반 하여 앞서 측정한 3개의 핵심

증상 외에도 ‘인지와 감정의 부정 변화’를

추가로 측정한다는 데 기본 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DSM-Ⅳ의 진단기 에 근거하여 제작

된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 결과와 본 연구

의 결과를 직 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PTSD로 진단 가능한 비율만 놓고 봤을 때 나

타난 차이는 연구에 참여한 경찰 이 경험한

외상사건의 종류, 빈도, 강도 등의 차이가 일

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노선미, 김은

아, 2017).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 들은

모두 한 번 이상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고, 참여자의 86.6%에 해당하는 482

명은 외상성 사건을 직 , 목격, 청취 등 모든

형태로 경험하 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

과는 경찰 이 직 복무 여러 가지 외상

성 사건에 다양한 형태로 노출될 수 있으며,

연차가 오래될수록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반

복되고 그로 인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에서 경찰 의 PTSD에 한 심도 있는 이

해와 한 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PTSD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 이 나타났고,

이 종속 변인인 PTSD는 탄력성, 조직지원

인식, 일의 의미와 모두 유의한 부 상

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 을 상으

로 한 선행연구에서, 탄력성 수 이 높을수

록 PTSD 증상 수 은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

며(남병습, 김사라형선, 2017; Rosansky et al.,

2019), 개인이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

으로서 조직지원인식과 매우 유사한 변인인

사회 지지를 지각할수록 PTSD 증상 수 은

낮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김성환, 2018; de

Terte, Stephens, & Huddleston, 2014; Rosansky et

al., 2019). 그리고 PTSD와 일의 의미 간의 부

상 계는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본 연구

결과와 직 비교할 수는 없으나, 군인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밝 진 직무 스트

스와 일의 의미 간의 부 상 (김혜원 등,

2017) 그리고 살인 피해 생존자를 상으로

한 Zakarian, McDevitt-Murphy, Bellet, Neimeyer

와 Burke(2019)의 연구에서 보고된 PTSD와 의

미부여(meaning making) 간의 부 상 은 모

두 본 연구의 결과를 간 으로 지지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일의 의

미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탄력성 수 이 높을수록 자신의 일

이 지닌 의미를 자각하는 수 이 높아지며,

일의 의미를 자각할수록 PTSD의 증상 수 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

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상성 사건에 직면했을

때 사건에 한 정 인 재평가나 의미를 발

견하는 것과 같은 응 인 처 략을 사용

할 가능성이 높으며(김고은, 양난미, 2016; 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1810 -

보라, 신희천, 2010; Folkman, & Moskowitz,

2000), 이로 인해 PTSD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

다(이혜지, 강 신, 2017; Boden, Bonn-Miller,

Kashdan, Alvarez, & Gross, 2012). 한 스트

스에 처하는 과정에서 의미 부여가 응을

이끌어 내는 핵심 요소 하나라고 설명한

Park과 Folkman(1997)의 이론 가정을 일 맥

락에 용하여 실증 으로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다면 직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외상성 사건을 지속 으로 경험하는 경찰 이

탄력성을 발휘하여 일의 의미를 자각하는 과

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직무 환경 내

에서 발생하는 외상성 사건은 경찰 의 심리

항상성을 괴하는 요소로,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경찰 은 내 항상성

을 유지하기 해 탄력성을 발휘하여 사건의

여 에 처하게 된다. 이때 경찰 은 자신의

일이 지닌 요한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직업 장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한

다. 그리고 임무 완수에 따른 성취감이나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통제감 등은 의미 있는

(meaningful) 일 경험과 결합하여 더 큰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 경험 과정은 외

상성 사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 인 것

은 감소시키고 오히려 정 인 것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경찰 이 일의 의미를 자각하

는 것은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부 응 증상을

덜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찰 직무의 성

공 인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에서 경찰 의

독특한 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지원

인식은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경찰 을 상으로 한 이옥정과 지

환(2010)의 연구에서 사회 지지가 외상성

사건 경험과 PTSD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즉

심리 으로 외상을 남길 수 있는 힘든 업무

상황에서, 탄력성이 높은 경찰 이 조직을 자

신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처자원으로 인

식한다고 할지라도 PTSD를 측하는 것은 아

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무수행과 련된 외

상성 사건의 경험에 있어 경찰 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환경 보호요인인 조직지원인식 수

은 향상되지만, 조직지원인식 수 의 향상

이 PTSD 증상 수 을 낮추는 데에는 다른 매

개하는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찰

조직 내에서 개인의 문제를 노출하는 것에

한 부정 인 인식과 노출하더라도 이를

하게 수용하고 지지하는 체계의 부재 등과 같

은 조직문화와 연 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직업 특성상 경찰은 남성 이고 강인해야 한

다는 인식으로 인해, 경찰 은 자신의 심리

인 문제를 개방할 경우 낙인효과(stigma effect)

에 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박재풍, 2016; 이지 등,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 이 조직

의 지지를 인식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PTSD

와 같은 개인의 심리 문제를 드러내고 실질

인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닐 수 있다. 이지 등(2017)은 경찰 을

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 는데, 연

구에 참여한 경찰 이 외상성 사건이나 여러

직무 스트 스로 인해 심리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하기 하여 문 인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6%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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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 혹은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필요성 부재’,

‘스스로 해결’, ‘주 의 시선’, ‘심리 어려움

을 드러내기 어려운 조직문화’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 후

유증에 한 경찰 개인과 조직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심리 문제가 발생하 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탄력성과 PTSD의 계에서 조직지

원인식과 일의 의미의 순차 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경찰 이 외상성 사건을 업무 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지원을 극 으로 추구하

고 업무에 념하여, 자신의 일이 지닌 정

인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PTSD

증상이 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일선 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상

성 사건은 경찰 이 통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담당 경찰

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으로 임무를 수

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 은 경찰 조

직의 일원으로서 조직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탄력성이 높은 경찰

은 계를 맺는 능력이 뛰어나 사회 계에

서나 더 넓게는 조직과의 계에서도 잘 소통

하고 유 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조직의 지지

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탄력

성이 높은 직장인이 사회 지지를 더 잘 지

각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손은

일, 송정수, 2012; 안보배, 박세 , 2014). 나아

가 조직지원인식이 일의 의미에 선행하여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김근호 등(2019)이 수행한 일의 의미에 한

국내․외 연구 동향(2009-2018년) 조사에서 조

직지원인식이 일의 의미의 선행변인임을 여러

연구가 실증 으로 입증하 다고 보고한 내용

과 동일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직무상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 의 탄력

성이 PTSD에 이르는 경로에서 일의 의미를

경유하는 경우에만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

다는 이다. 이는 일의 의미가 직무 맥락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의 PTSD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 기제임을 의미하며,

상담 장면에서 이에 을 맞추는 개입이 효

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탄력성이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를 순

차 으로 거쳐 PTSD에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조직지원인식과 PTSD 간

의 계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의 가능성을 검

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섯째, 탄력성이 PTSD에 미치는 직 효과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 의

탄력성이 PTSD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표 인 보호요인 하나라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선미, 김은아, 2017; 임 , 박외병, 2015;

McCanlies, Mnatsakanova, Andrew, Burchfiel, &

Violanti, 2014). 권혜림과 주재진(2017)의 연구

에서는 경찰 의 재직 기간과 직 , 연령 에

따라 탄력성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조직의 추라고 할 수 있는 재

직 기간이 5-10년, 경장과 경사, 40 인 집단

의 탄력성 수 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낮았다는 을 강조하면서 조직

리 차원에서 탄력성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경

찰 을 상으로 탄력성을 증진하도록 돕는

로그램의 개발과 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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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상담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력성이 PTSD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로 경찰 의 탄력성 수 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PTSD 가능성을 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평가

상자의 거부감이 을 수 있고 비교 간편

해서 시행하기가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측정 도구는 김주환(2011)이 청소년에서부

터 60세 이상의 일반인을 상으로 하여 제작

한 것을 권혜림과 주재진(2017)이 경찰 에게

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는 시

에서 경찰 을 상으로 탄력성을 측정하고

타당화한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

하여 경찰 의 탄력성을 측정하고 다른 변인

들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는 권혜림과 주재

진(2017)의 연구와 본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척도는 크게 ‘자신의 감정

을 인식하고 조 하는 능력’인 자기조 능력,

‘주변 사람들과 계를 잘 맺는 능력’인 인

계능력, ‘미래가 비교 밝다고 여기는 태

도’인 정성의 3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 요인들을 고려하여

경찰 을 상으로 한 탄력성 증진 로그램

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직무스트

스 감소를 한 정서조 로그램 활용의 한

로, 이경숙, 박진아, 김명식(2017)은 보육교

사를 상으로 한 정서, 생각, 신체 감각

조 하기 등에 을 둔 상담 로그램을 개

발하고 실시하 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 스는 감소하 고 스트 스 처 능력과

분노통제력은 증진되었다. 구체 인 활동 내

용 업무 장에서 1주일간 경험한 나의 정

서 상태를 감정 카드에 어보기, 정서 ․인

지 처 행동 역량 증진을 한 활동 등은

경찰 의 일상 직무수행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 해 볼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킨

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생각된

다. 인 계능력 향상을 한 활동 한 유

용할 수 있다. 컨 최송원과 김희숙(2020)

은 직업군인을 상으로 인 계 향상 로

그램을 실시하 는데, 특히 MBTI 결과를 통

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격 차에 따른 의사소

통 방법을 연습하거나 갈등 해결 방법을 세워

보는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사례들은 군 조직과 유사한 측면

이 있는 경찰 조직의 구성원인 경찰 의 인

계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마지막으로 한상미와 조용래(2017)는 외상

경험 학생을 상으로 감사편지 쓰기, 삶에

서 정 인 기억 어보기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 정심리개입 로그램을 개발하여 참

여자들의 탄력성 증가와 외상 후 응에 한

효과를 확인하 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토

로 경찰 에게 합한 탄력성 증진 로그램

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규

임용된 경찰 이나 심리 외상의 이슈가 없

는 경찰 도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

증진 로그램을 상시 운 하는 것은 하나의

선제 방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탄력성이 PTSD에 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일의 의미가 매개 역

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외상성 사

건을 경험한 이후 힘들어하는 경찰 과 상담

을 하는 경우 보다 구체 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PTSD에 한 탄력성의 직

인 향력이 유의하지만, 탄력성이 외상 경험

이 에 형성된 비교 안정된 개인의 특성이

라는 에서 볼 때(Allen, 2010), 개입의

을 탄력성에 두기보다는 매개 변인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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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식과 일의 의미에 두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가

PTSD의 근 요인으로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는 경찰 내

담자가 자신의 일에서 재 어떤 의미를 경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일

의 의미를 찾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이때

먼 마음챙김(mindfulness)에 기반을 둔 개입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육 숙(2018)은 소방공

무원을 상으로 마음챙김 기반의 로그램을

실시하여 양 , 질 효과를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 용한 마음챙김 요소들은 경찰 이

외상성 사건으로 인해 심리 으로 고통을 느

낄 때, 이에 반응하지 않고 이를 그 로 두고

볼 수 있는 심리 여유를 갖도록 도울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호흡 명상은 개인이 심리

으로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끼는 데 효과 인

데, 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도 실행하기 손쉽

다는 에서 경찰 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처럼 경찰 이 내 으로 부정 인

경험을 할 때, 마음챙김 기법을 통해 심리

으로 여유를 갖고 안정을 찾게 되면 인지 으

로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에서 일의 의미

수 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육 숙, 2018).

보다 직 으로 일의 의미 수 을 높이기

해서는 경찰 이 재 맡은 업무가 요하

다는 을 인식하도록 돕는 개입을 시도해 볼

수 있다(Grant, 2008). 이때 본 연구의 결과를

반 하여, 일 자체가 지닌 속성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어떤 요성이 있는지를 함

께 검토하고 이를 조명하는 과정이 일에서 의

미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조직 차원에서도 자신의 업

무가 사회 안 에 기여하는 한 부분으로서

요한 일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으로부터 보호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 역시 일의 의미 수 을 높이

는 데 있어 하나의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아울러 상담 장면에서는 경찰 내담자의

인식 변화에 을 두고 작업을 하지만 경찰

조직 차원에서도 실질 인 지원 수 을 높이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개입 방법으로 쓰기 치료

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 아(2011)는

PTSD 진단기 을 충족하는 외상 경험자 2명

을 상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쓰기 치료

를 실시한 후 두 명의 참가자 모두 외상 경험

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 다고

보고하 으며, PTSD 증상이 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는 비상 근무와 같은 경찰

직업상 특수한 근무 형태를 고려했을 때, 이

러한 인터넷을 활용한 쓰기 치료는 상담자

와 직 으로 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

교 단기간에 치료 도움을 수 있다는

에서 하나의 효과 인 개입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 본 연

구는 직업 트라우마에 한 사회 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 안 을 지

키는 경찰 의 PTSD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경찰 의 PTSD에 한 선행연구들은

다수가 인구통계학 특성이나 외상성 사건

의 경험 빈도, 충격 정도 등과 같이 임상

함의가 비교 은 요인과 PTSD 간의 계

를 검증하 다. 반면 본 연구는 PTSD의 보호

요인이자 변화 가능한 요인으로 탄력성, 조직

지원인식, 일의 의미의 역할을 확인한 에서,

PTSD 경찰 상담 실제에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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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인의 임상 함의를 실제 경찰 들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셋째, 다수의 선행연구가 PTSD의 발병이

나 증상을 심화시키는 험요인에 을 맞

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인간의 정 인 측

면에 주목하여 탄력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경찰 의 PTSD 증상을 완화하는지를 심층

으로 규명하는 데에 을 두었다. 그동안

PTSD에 한 탄력성의 정 인 역할은 지

속해서 강조되어 왔지만 경찰 의 PTSD에

탄력성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심리 기제를 통해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 기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경찰 의

PTSD에 향을 주는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을 종합 으로 고려하고 이들 간의 계

를 실증 으로 입증하 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경찰 의 탄력성과 PTSD의 계에 한

기존의 연구 범 를 확장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 PTSD 간의 계를

악하는 데 을 두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계를 보다 구체 으로 이해하기

해 탄력성과 PTSD의 하 요인들, 즉 DSM-5의

진단기 에 해당하는 침습, 지속 인 회피, 인

지와 감정의 부정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과 같은 핵심 증상에 따라 어

떠한 계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PTSD로 진단 가능한

경찰 의 비율이 9.9%로 나타났으나, 이는 훈

련받은 문가의 임상 면 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기 보고식 설문

만으로 PTSD 증상을 악하 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경찰 PTSD 임상군에 바로

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실제 PTSD로 진단된 경찰 을 상

으로 본 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경찰 의 탄력성이 환경

보호요인으로 조직지원인식과 개인 내 보호

요인으로 일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외상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부 응 인 결과를 완화하는

것에 을 두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외

상성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

응 수 을 넘어서는 정 인 심리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Calhoun과 Tedeschi(2013/2015)

는 외상 후 성장 모델(post-traumatic growth

model)을 제안하며 개인이 외상 경험 후에 분

투하는 과정을 거쳐 더 정 인 방향으로 변

화를 이루는 상을 설명하 는데, 이들의 주

장에 근거해 볼 때 탄력성, 조직지원인식, 일

의 의미는 경찰 이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PTSD를 넘어서서 더 정 인 궤 을

그리는 외상 후 성장과도 련이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

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PTSD와 함께 외상 후

성장을 다른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통합

모형에 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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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meaningful work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resilience and their PTSD. Data from 556

police officers who had experienced traumatic events at work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PROCESS macro. In addition,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TS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meaningful work. However,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meaningful work. Second, meaningful work mediated between resilience and PTSD. However,

the simpl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 serial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meaningful 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PTSD was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olice officers, resilienc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meaningful work,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